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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입양동포는 한인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”...지속적인 지원 요청
 -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기간 동안 12개국 95명 입양동포 목소리 담아...
 - 김경협 청장, 파주·DMZ 일정 동행…“모국은 입양동포의 든든한 버팀목” 강조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)

□ 입양동포 단체 리더들이 5월 22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「2026 세계한인

입양동포대회」폐회식 현장에서 ‘입양동포 정책제안서’를 재외동포청에 

전달했다.

 ㅇ 제안서는 전 세계 입양동포단체 리더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, 

12개국의 참가자 전체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.

 ㅇ 입양동포와 그 자녀(후손)을 한국 역사와 글로벌 한인공동체의 중요한 

구성원으로 보고, 입양동포 단체를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으로서 

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.

 ㅇ 세부 제안사항은 ▲거주국 내 입양동포 단체 지원과 심리지원 확대 ▲재

외공관의 입양동포 지원역량 강화 ▲가족찾기·국적 회복·입양기록 접근 

등을 위한 다국어 정보포털 구축 ▲한국 내 단일 연락창구와 통합 지원

체계 마련 ▲입양동포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▲입양동포 자녀·

후손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.

□ 재외동포청은 22일 이와 같은 정책 제안서 전달을 끝으로 「2026 세계

한인입양동포대회」5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

 ㅇ 앞서 전날인 21일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경기도 

파주를 방문해 엄마품동산과 DMZ 일대를 둘러봤다.



 ㅇ 참가자들은 입양동포를 기리는 상징 공간인 엄마품동산에서 해외입양의 

역사와 입양동포들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고, 모국과의 유대 의미를 

되새겼다.

 ㅇ 이어 DMZ와 도라전망대 등 접경지역을 찾아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

가까이에서 마주하며,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를 함께 생각했다.

□ 폐회식에서는 대회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, 참가자들이 모국에서 나눈 

경험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.

 ㅇ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폐회사에서 “이번 공동 정책제안서는 입양

동포 사회가 직접 제시한 소중한 목소리”라며 “재외동포청은 이를 관

계기관과 공유하고, 향후 입양동포 지원정책과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

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고 소통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

입양동포 지원정책과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데 참고하고, 관계기관 

협력 과정에서도 입양동포 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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